
여래아빠는시골태생으로집에서10분도채안걸리는곳에바다가있었답니다.

부엌으로발길을옮기려던아빠의눈에마당가에서서성이는
병아리가한마리눈에들어왔습니다.

아빠가다가가자병아리가깜짝놀라달아났습니다.

울타리의벌어진틈으로해서병아리가닭장안을들어가고있는것을
발견한아빠는당황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사나운수탉이병아리를공격하기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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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병아리가안으로통하게뚫어놓은구멍으로들어갔습니다.

아빠는재빨리구멍을막고앉았어요.

그런데오랜시간앉아있다보니졸음이쏟아지지뭐에요.

저녁시간에맞춰돌아온할머니께서잠들어있는
아빠를발견하곤방으로안아서옮겼어요.

할머니가찬물로씻겨주며말했어요.

하지만마을사람대부분의생업은어업이아닌농업이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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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서동네에
수영못하는애는
하나도없었지.

농번기엔집안일을
거들라고학교도
며칠씩쉬었어.

좋기는, 공부도
지겹지만

집안일거드는
것도지겹긴
매일반이었어.

엄마는아직도
수영못하지?

왜가만히
있는엄마를
끌어들이고
그러니?

우와.
좋았겠다.

그것도
좋았겠다.

아, 심심해.

엄마, 아빠는일나가고
할머니는동생데리고

마실가시고….

에그, 어디
저게애들
앞에서
할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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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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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
겠다.

숙제도다했고형아들도
오려면아직멀었고뭐
재미난일없을까?

어? 웬병아리지?
우리집엔병아리가

없는데.

귀엽다.
삐약아
이리온.

부엌에가서긁어놓은
누룽지같은거라도없나

찾아봐야겠다.

놀라게하려는게
아니었는데…. 어

하지말라니까!

안돼! 거기는사나운
수탉이있단말야.

어디서어린놈이남의
집에노크도없이! 하지마,

하지마!

옳지, 이때다.

이렇게하고있으면
네녀석도더이상
어떻게는못하겠지?

옛날시골닭장구조는
이렇게되어있었거든요.

나도
몰랐네.

요즘엔볼수
없으니까.

닭니옮았나보다.
닭니는그저찬물로
씻는게최고여.

할머니, 그런데
병아리는어떻게됐어?

잠들면
안되는데….

얘가워쩌다
달구장에서
잠들었다?

세상모르고
골아떨어졌네.

으, 춰!

아이고,
왜이렇게
가렵지?

병아리라니?
글쎄….

태태
어어
나나
서서
변변
하하
고고
쇠쇠
하하
는는
것것
을을
늙늙
음음
이이
라라
하하
고고

마마
침침
내내
없없
어어
지지
는는
것것
을을
죽죽
음음
이이
라라
한한
다다

태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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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아. 선재가병아리를
지켜주려다

거기서잠들었나
보구나.

그거아래집동식이가
지네집병아리라고

데려갔다.

…….

선재야.
선재야.

하지마, 하지마….

그런데왜이렇게
몸이안움직이지.

나야, 나
낮에그
병아리.

과연
그럴까?아, 삐약아.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아웅, 누구야?

쯧, 저녁에
윗몸일으키기를

그렇게
무리해서기를쓰고
하더니악몽을
꾸나보군,

아빠는병아리가무사하다는말에안도의숨을쉬었어요. 그리고그날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부적책이아닙니다!
옛날부터구전으로만전해지던남이알려주지않는비법이라는방편법을
방편물과방편을하는법들을상세히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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